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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평화의 모후관구 젊은 수녀들 모임, ‘젊은 그대, 깨어나라, 노래하라’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노틀담 교육관에서 ”젊은 그대, 깨어나라, 노래하라“라는 주제로 우리 관구의 유기서

원기 수녀님들을 포함하여 총 64명의 젊은 수녀들 모임이 있었다.  

3일 첫째날, 마리 가르멜 수녀님이 준비한 시작기도로 모임을 열었다. 수녀님은 ”나를 묶어두고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살펴보며 그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간절한 기도를 바치도록 이끌어 주셨다. 그리고 본격적인 첫 

번째 프로그램은 아이스 브레이킹! 첫인상 스티커 붙이기, 빙고 게임과 조별 모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을 가졌다. 조별로 모여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진 후 하루를 마무리하였다.  

4일, 둘째날은 시간전례와 예수회 이근상 시몬 신부님의 주례로 미사를 봉헌하며 아침을 열었다. 아침식사 후 준

총회로 미국에 계신 관구장 유스티나 수녀님의 격려 영상을 함께 시청한 후, 모두가 ‘길 떠나는 젊은 알로이시아

들’이 되어 조별로 순례 여정을 떠났다. 남산, 서울숲, 서소문 성지, 윤동주 문학관, 명동 대성당 등 각 조에서 계

획한 길로 순례를 하는 동안 다양한 미션(조별 특별한 사진 찍기, 피조물을 위한 기도 바치기, 조별 공통점 찾기)

을 수행하였다. 저녁식사 후에는 찬미의 시간을 가지며 유니오라 모임 때 즐겨 불렀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주님

을 찬양했다. 

5일, 마지막날도 역시 시간 전례와 미사로 하루를 열고 아침 식사를 했다. 식사 후 조별 롤링페이퍼 작성과 나눔, 

패들릿을 이용한 전체 나눔이 있었다. 마리 가르멜 수녀님이 준비한 파견 전례에서는 독일 에서 한국 선교를 시

작하기 위해 오셨던 마리아 알렉산드라 수녀님부터 우리 수녀회의 막내 수녀님까지의 이름이 적힌 벽돌 상자를 

가지고 모임에 참가한 은경축을 지내신 수녀님들이 먼저 노틀담이라는 건물을 상징적으로 지었고 유기서원 수녀

님들과 종2반 수녀님들까지 나와서 선배 수녀님들이 지은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노틀담 

안에 하나임을, 그리고 노틀담 정신과 유산이 새롭게 지어지고 어어지기를 기도하였다. 이 모임을 통해 노틀담의 

가족정신과 단순한 마음, 그리고 하나됨을 깊이 느낄수 있었다.  


